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한화, 대우조선해양 인수 “물거품”
산업은행, 더 이상 협상 어려워 … 일정기간 후 재입찰 통해 재매각

한화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계획이 무산돼 재입찰이 추진될 전망이다.

산업은행은 1월21일 이사회를 열고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협상 문제를 최종 결의해 1월22일 공식 발표할 예

정이라고 밝혔다.

대우조선 매각추진위원회는 “한화가 새로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분할

인수 방안을 제안해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”는 결론을 내렸다.

앞서 산업은행은 분할인수 방안은 처음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르며 특혜 논란이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

바 있다.

산업은행 관계자는 “협상 과정이 크게 진전되지 않았고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”고 말했다.

산업은행은 앞으로 한화의 우선 협상자 대상자격을 취소하고 30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

매도인 권리를 행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산업은행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재입찰을 통해 대우조선 재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. <저작권자 연

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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